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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는 이것 앞에만 서면 긴장을 한다. 그건 바로 체. 

중계.

조심스레 한발을 살포시 올려놓고..숨을 훅~하고 들 

이마시고는 다른 한발을 올려놓는다. 그래봤자 어제 

의 무게가 줄어들기 만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

체중계 앞에서는같은 모습이 된다.

몸무게에 민감했던 학창시절, 체중계 에 올라선다는 

건 왠지 참 부끄러운 일이었다. 가끔 대중목욕탕에 

서 올라서는 저울이야 주위 에 사람이 있는지 둘러본 

후 조용히 올라섰기 에 상관이 없었지만 신체검사 시 

간에 만나게 되는 체중계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괴로 

운 현실이 었다. 신체검사 시간에 온 교실 가득 울려 

퍼지던 숫자들, 다른 친구들의 몸무게를 듣고 웃으 

면서도 맘속은 이미 울상이 되었다. 내 차례가 되면 

두근거 리는 심장소리 에 내가 더 놀랬던 기 억 이 아직 

도남아있다.

저울로 재어 나오는 사람의 몸무게가 진짜 무게가 

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? 우리가 흔 

히 알고 있는 사람의 몸무게는 지구중력에 의해서 

재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저울로 무게를 쟀다 하 

더라도 중력이 다른 곳에서 무게를 재면 무게가 달 

라지게 된다고 한다.

흔히 이야기 하는 것이 달과 지구에서의 무게 비교 

다. 달처 럼 중력이 지구의 1/6인 곳에서 무게를 재면 

몸무게도 1/6 밖에 안나온다는 것 진짜 무게를 알고 

싶다면 질량을 달아보면 된다고 한다.

질량은 양팔저울을 이용해서 달아볼 수 있는데, 양 

팔저울을 이용하면 지구에서든 달에서든 동일한 값 

의 진짜 무게를 알아볼 수 있고, 그것이 바로 고유질 

량이다. 고도에 따라, 중력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무 

게의 단위는 1 kgf=1 kg중 이고 어디서나 불변하는 

질량은kg으로표시한다.

숫자로 표시되는 무게나 질량은 체중계나 양팔저울 

로 잴 수 있다지만, 사람에게는 그런 저울로는 잴 수 

없는 또 다른 무게가 있다고 생각한다.

세상에는 저울로 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. 마 

음의 무게가 그렇고, 생각의 무게가 그러하며, 부모 

님의 사랑의 무게, 친구들 간의 우정의 무게 등등이 

그렇다.

사람마다 이 런 보이지 않는 무게를 가지고 있고, 이 

런 무게는 체중계로 재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

건 아마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. 어떤 사람 

이라도 이 무게가 아주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. 그 

러나 이 보이지 않는 무게를 덜 가진 사람과 더 많이 

가진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 체중계로 재어지는 

무게의 차이만큼이나 확실한 것일 것이다.

체중계로 재어지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칼로리 계산 

을 하는 나는 또한 저울로는 잴 수 없는 무게를 늘리 

기 위해 오늘도파이팅을 외치며 힘차게 살아가고자 

한다.


